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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예술 활동이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이루어지며 기억과 경험이라는 두 개념
에 의해 새로 생겨나는 인간들의 활동이며,경험에 의해 기억되는 시간의 흐
름속의 이미지들이고 그 흔적을 담아 자아의 내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미
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려함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조형언어를 발견하는 과
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은 자기로 부터의 출발이며 예술가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씩 표출되어 독자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
는 것이다.
우리들은 어떤 공간과 만날 때 그 공간을 채우려하며 질서,균형,논리,명
료성 같은 개념들에 의해 예술적 효과를 성취하려는 욕망을 지닌다.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활기차게 표현되어지
는 창조적 이미지들이다. 모든 이미지는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의 상호작용
으로 나타내지며 개인의 경험에 따라 형성된 감성이나 심성 등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감각하고 지각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사고는 경험을

넘어서지 않고 경험에 의존하여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에 의한 표현운동은 외부로부터 지각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이들의 지
성에 의하여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각하고,기억하고,판단하고 또는 어떤 것을 기대하게끔 하는 우
리의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고 표현되어 지는지를 본인의 심상을 이입시켜 조
형화된 예술적 작품으로 나타내고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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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에서는 작품의 배경으로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환경에 어떻게 적
응하고 반응하는 지에 언급을 두고 작품을 어떤 방향으로 표현 할 것이지 전
개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이론적 배경으로서는 시간과 환경에 적응하여 끊
임없이 움직이는 체험에 의하여 각인되어지는 우리들의 기억과,변화와 지속
으로 생겨나는 망각에 대하여 논하였고 그러한 기억과 망각으로 인하여 잠재
되어 있던 심상이 어떻게 표출되어 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의해 형태화된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
명으로 간단히 결론짓고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 정제되어진 변화는 물론 심도
있은 작업세계를 펼칠 수 있는 연구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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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연의 모든 기운은 생성과 변화와 소멸을 거듭한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들의 기억되어지는 모든 사물이나 경험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나 과거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속에 침
식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은 역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도 그 흔적이 과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
에 심상으로 존재하며 현재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다양한 체험으로 많은 기억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삶은 이미 과거가 되지만 과거의 이미지들은 현재의 지각과 혼합되
어 현재의 경험을 획득된 경험으로 더하여 풍부하게 하면서 삶을 다시 새롭
게 만드는 예술의 터전이 되는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상황을 세심한 관찰로 예민하게 지각하면서 체험을 통한 이

미지들을 작품 속에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남아있는 흔적들이 어떻게 지각되고 기억되는지 또 잃
어버린 잠재의식 속에 얼마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의식 저편에 있는 이
러한 기억과 망각의 파편들을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형상화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진실한 내면세계를 표출하려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억에 의해 각인된 내면속의 심상세계를 모색하면서 본인
이 추구하는 작품세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감각적이고 이성적으로 지각되고 각인된 여러 경험과 지식들,그리고 삶의
지속과 변화 속에서 지워져버린,잠재되어버린 우리의 심상들을 작품의 주제
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시간의 흔적을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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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하고 계속 변화하는 본인 내면의식을 미적인 방법으로 조형화하는데 중
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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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본 론

1.작품형성의 이론적 배경

1)기억과 망각

우리는 태어나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오감이라는 감각기관”1)을 통
하여 외부세계를 느끼게 된다.즉 지각하는 것이다.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적인 심상이나 오감각외의 공감각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동물이다.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체들이 느끼는 지각은 각자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이
다. 그러면서 감정을 가지고 신체의 오감을 통하여 각자의 경험을 느끼는 것
이기 때문에 감각적이고 주관적이다.
기억이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고 다시 생각해 내거나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적인 기능이다.
“베르그송(HenriBergson)의 기억개념에 의하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지각
은 단번에 동시에 설립되며 공존한다.”2)

1) 우리의 감각기관에는 촉각, 시각, 후각, 미각, 청각의 오감과 공감각이 있다.

   공감각의 뜻은 어떤 하나의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일으키는 일, 또는 그렇게 일으

감각을 말한다.  소리를 들었을 때 빚깔이 느껴지는 것 따위이다.

2) 송 영진 지음, [직관과 사유]  ( 서울 ; 서광사, 2005 ),  126P

   Henri Bergson ; 프랑스의 철학자(1859-1914), 참된 실제는 의식이나 생에 있어서  직

관적으로 얻어지는 순수 지속이며, 지속이 이완되면 물질화하지만 지속의 긴장은  생의 

비약이 되며 창조적으로 진화하는 실존적 생명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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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그송에 의하면 ‘동물의 기억이란 동일한 신체적 노력의 반복에 의한 추
억들의 획득은 습관이라는 과정일 뿐이며 진정한 기억이란 생의 사건들과 그
사소한 모든 것을,말하자면 생의 역사를 자연적인 필연성에 따라 기록하고
의식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작용되어지는 모든 자극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일정한 흔
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것을 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새겨진 과거의 이
미지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지각작용들과 같이 혼합되어 더 많은 기억들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기억과 지각이라는 두 작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의 지각은 바로 과거의 기억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는 과거만
을 지각하는 것이다.
아침에서 저녁이 오고,하루가 가고,계절이 가고,한해가 가고,그렇게 살아
가면서 우리는 그 생활이나 생명의 연장을 생각하며 시간이 하나의 살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된다. 우리에게 시간 속에서의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기억이
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기억은 우리가 세계 속의 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관계맺음 속에서 끊
임없이 움직이는 체험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시간은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이 세계에 도입됨으로서 인간의 주체성과
함께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기억이 없이는 아무런 사고도 하지 못한다. 자신의 정체를 잃어버
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우리는 주위에서 기억을
상실하고도 정보를 지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우리

   저서로는 <시간과 자유>,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대한 시론 ; 1889>, 

   < 물질과 기억 ; 1896 >  < 창조적 진화 ; 1907 >,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1932)등

이 있다.



-5-

의 기억은 단일 기능이 아닌 여러 개의 기능을 갖춘 조직체계를 가지고 하나
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억들은 가치 판단에 따른 선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각되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그리고 지우고 싶어
도 잊혀 지지 않는 상처 같은 것만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의 기억에 대항하여 기억을 지우며 다른 것이 되고 새로운 삶을
구성하는 그런 능력을 망각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억이 우리
의 의식에서 사라졌다 해도 그것이 존재를 상실해 버린 것은 아니라 일시적
으로 잃어 버렸던 생각은 언젠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는 것이다.
망각이란 기억 자체의 존재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우리의 의지에 의
해 재생될 수는 없지만 잠재적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때를 가리지 않
고 다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망각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요,다른 하나는
은폐된다는 의미인 것이다.”3)
“추억은 기억으로 머물러 있는 인상이다. 인상은 외부의 대상들이 감각기
관에다 만들어 놓은 효과”4)로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잊혀 지지 않는 자취인
것이다.망각은 이러한 추억의 상실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심상이다.
우리의 현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추억에 대한 혼돈이 자리 잡고 있
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개인적이고 집단적이며 사적이고 공적인 우리의 일상
적인 삶은 시간의 형상들이라 할 수 있는 망각의 형태들과 관련되어 있다.”5)

3)  송 영진 지음, [직관과 사유]  (서울 ; 서광사, 2005 ),  141p

4) Marc Auge,  김 수경 옮김, [망각의 형태]  (서울 ; 동문선 현대신서, 2003 ), 20p

5) Marc Auge,  김 수경 옮김, [망각의 형태]  (서울 ; 동문선 현대신서, 2003 ),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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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은 우리의 삶 가운데의 흐르는 시간과 소멸하는 시간 속에서 형성되어
진다. 기억과 망각은 그 둘 다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심상과 연관되어 서로
깊은 관계에 있다.

2)심상의 현상화

인간의 개인적인 성장모습은 어떠한 부모 밑에서 어떤 유전자를 받는지의
선천적인 타고남과,어느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되는 지의 운명에 의한
외적인 작용에 의해 만들어 진다.
이로 인해 자아실현에 관하여는 각 사람에게 있어 타인과는 다른 독자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어린이가 교육받을 연령이 되면 그때부터 자아를 형성하고 외부 세계에 적
응하는 시기가 시작되는데 자기만이 남과 다르다는 감정으로 고독감과 고통
을 수반하게 된다. 외부로부터의 요구와 이해되지 않는 내적인 충동에 대처
하고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의식의 정상적인 발달에 방해가 되면
외적이나 내적인 곤란을 피하여 움추려들어 달아난다. 이러한 것이 인격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체험의 세계와 언어를 통하여 체
험에 관계하는 사유의 세계를 갖고 있다.”6)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유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언어사용은 도구의
사용처럼 기억과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7)
이렇게 기억에는 신체적인 기억과 언어적인 기억으로 나뉘게 된다.
언어는 예전에 보았거나 들었던 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인간의 사고와

6)  송 영진 지음, [직관과 사유]  (서울 ; 서광사, 2005),  281p

7)  송 영진 지음, [직관과 사유]  (서울 ; 서광사, 2005),  2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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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언어와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불가능해진다.
우리가 아직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인 유아기의 체험을 기억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체험들이 인성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러
한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순간적으로 모호해진 수많은 생각들,인상들,이미지들
은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도 계속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에 영향을 주고 있
다. 우리의 의식은 체험된 기억들 중 몇 가지 이미지만을 명료한 상태로 유
지할 수 있을 뿐이지만 잊혀진 생각들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
억들을 재생산할 수는 없지만 의식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체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우리의 체험된 경험들은 평소에는 흔적들

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러한 심상들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억압되어 잠재되어 있던 많은 것들을 표출하여 우리의 일상생활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억은 현실적인 것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통하
여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표현해내는 것이므로 예술가들은 그들만의 기억으
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그들만의 표현으로 작품을 만들어낸다.
예술작품의 이미지는 삶의 경험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즉,작가의 감성과
심상의 영향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작가의 창조적 작품은 작가의 미의식을 통해서 본 대상에 의해 주관적으

로 다시 재구성된 표현이며 곧 예술가에 의해 변형된 형태로 탄생된 새로운
사물에 대한 이미지의 시각화이다.”8)
그러나 “의식만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규정하거나 현실적으로 각가지의 이

8)  윤 화자 지음, [율동적인 선의 이미지 형상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

문,  1986),  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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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인식할 수가 있다.
의식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무의식은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9)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심상’10)은 그때그때의 생각과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의식의 도움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2. 형태적 근거

1)도입된 형태

우리의 감각에 비치는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은 서로 관련되고 연결되어 있
으며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어떠한 대상도 시간과 그에 따른 변화를 가지
고 활동하고 있다.
“자연계는 무한히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로서 거기에는 직선이나 완전한 정

9)  Jolande Jacobi,  권 오석 옮김, [칼. G. 융 심리학 해설]  (서울, 흥신문화사, 2006),  

190p

10) 심상이란 우리가 과거에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인 어떤 사물의 모양,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의 인상을 상상이나 기억으로 떠올린 것을 말한다.  심상에는 과거에 

지각했던 자극물을 상기 시킨 것(상기표상, 기억표상)도 있고 여태까지 지각했던 일은 

없으나 소설을 읽거나 남의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떠오르는 심상(상상표상)도 있으

며, 수학문제나 퀴즈 등을 풀려고 할때 떠오르는 심상(사고표상)도 있다.  상기, 상상, 

사고를 총칭하여 표상작용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심상(image)의 종류에는 눈을 통해 본 색깔이나 모양 등을 떠올리는 시각적 이미지, 귀

를 통해 들은 소리를 떠올리는 청각적 이미지, 코를 통해 맡은 냄새를 떠올리는 후각적 

이미지, 혀를 통해 맛보았던 그 맛을 떠올리는 미각적 이미지, 피부를 통해 느꼈던 그 

감촉을 떠올리는 촉각적 이미지가 있다.  또 여러 감각을 동시에 떠올리는 공감각적 이

미지도 있다.  이 공감각적 이미지에서 떠오르는 두 감각은  각기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감각이 동시에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

로 우리에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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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은 들어 있지 않으며 사건이 정연한 순서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
두가 한데 어울려서 일어난다.망막한 우주 공간까지도 휘어져 있는 것이다
.”11) 이러한 우주의 태양계,그 중 지구에서 생활하는 우리 인간들도 얽히고
설킨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인과의 상호
관계 속에 있는 세계 속 존재로서의 사회적 동물이고,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
재에 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적 존재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한 기억과 망각에 따라 형성되어진 우리의 내재된 심상

은 내용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면서 독자적이다.
공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와 그에 따른 운동,또 모든 조건들의 변화

에 따르는 시간적인 경과,이러한 것들은 모두 순환적이라 할 수 있다.
(원);순환운동을 한다고 간주되는 원주와 동일시되는 원은 조형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정되어 있는 동시에 불안정한 동적인 형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이나 원반은 흔히 태양을 상징하며 또한 원은 다중성의 세계로부터 통일성
의 세계로의 회귀를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와 관계된다. 이때 원은 천상의
세계와 완벽성을 상징한다. 완벽성이라는 특수한 개념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심리적 암시성이다. 융이 관찰한 것처럼 가장 낮은 단계의 구성과
사실적인 수의 세계를 재현하는 4각형이 내적 통일성,곧 완벽성을 성취하지
못한 인간의 복잡한 상태를 상징함에 비해 원은 하나라는 궁극적 상태를 상
징한다.
“원은 다면적인 마음의 전체성을 나타내며 인간과 자연 전체와의 관계까지
포함한다.”12)
"성인과 달리 예술가가 원주를 향해 간다는 말은 그들이 윤회의 삶,그러니

11) Fritiof Capra,  이 성범, 김 용정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서울 ; 신과학총

서,  2002),   39p

12) Jolande Jacobi, 권 오석 옮김, [칼. G. 융, 심리학 해설] (서울,흥신문화 사, 

2006),1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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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원주가 표상하는 순환운동을 수용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13)
(순환;cycle);모든 현상이 보여주는 순환적 특성은 원,나선형,소멸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순환적 과정이란 모든 운동이 최초의 상태를 지향
하는 곡선을 따라 최후의 단계에 닿게 되는 과정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공간을 내포하는 모든 운동,시간적 경과,형태나 조건의 변화 등은
모두 순환적이다.
“완벽한 순환을 도해하면 그것은 서로 재립되는 방향에서 마주치는 이미지,
혹은 두 개의 기호로 재현되며 이는 감과 옴,떠남과 돌아옴을 상징한다.”14)
(사각형);“사각형은 모든 기하학적 형상 가운데 가장 합리적으로 확실하고
정상적인 형상으로 인식되는바 이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인간이 삶
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떤 공간이나 대상을 사용하는 경우 애호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예컨대 집,방,탁자,침대 등이 그렇다.
물질의 4원소,4계절,인간의 생애가 밟는 4단계,그리고 특히 컴퍼스의 4점
은 모두 세계의 질서와 안정의 근원이 된다. 이집트의 상형문자 속에서 4각
형은 성취를 상징하며 4각형의 형태로 진행되는 나선운동은 구성적인 힘,혹
은 물질화하는 힘을 상징한다. 4각형의 내부에 4각형을,다시 4각형을 계속
그려나가면 마침내 한 점에 가까워진다. 그런 뜻에서 4각은 무한소,즉 ‘4각
이 난 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축어적 의미보다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
면 여기서 4각형은 견고성과 안전성,혹은 지상적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
다.“15)
본인은 작품 속에 순환적 cycle인 원이나 원의 변형과 왜곡된 곡선으로 형
성된 grid의 형태를 도입하여,자신의 내적 체계와의 연결성을 탐색하여 확인

13) 이 승훈 저,  [문학상징사전], (주;고려원, 1995), 400p

14) 이 승훈 저,  [문학상징사전], (주;고려원, 1995), 327p

15) 이 승훈 저, [문학상징사전] (주;고려원, 1995), 255-2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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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내면과 그 감정들을 형상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인간관계에서의 기억과 시간의 형상들인 망각으로 인한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심상의 형태들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2)표현된 형태

“우리 인간들은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경향을 가졌고 무의식중에 물체나 모
양을 상징으로 변용시킨다.”16)
물질적 재료를 써서 사물을 유형적으로 표현하여 시각에 호소하는 공간예술
인 조형예술은 우리들의 정신적인 사상이나 개념들을 표현해야 하지만 형상
이나 형태들을 통하여 표현해야한다는 것이다.
조형예술의 형태적 완성은 자연과 모든 사물들 속에 들어있는 창조적 생명
력을 이끌어내는데 있다고 본다. 이는 자연의 창조적인 힘을 기본으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산출해내고 생산해 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감각에 비치는 모든 사물과 사건은 상호 관련되고 연결되어 있으며 다 같
은 궁극적인 실재의 다른 양상 내지 현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인
식하는 세계를 개별적이고 분리된 것으로 구분하고 이 세계 내에서 고립된
자아로서 우리 스스로를 체험해 보려는 경향은 우리들이 측정하고 분류하려
는 심상에서부터 연유되는 환각이라고 보여 지는 것이다.”17)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개념적 생각으로 조형작품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심상은 많은 것을 표출시켜 그 것에
관여한다고 생각된다.

16) Jolande Jacobi,  권 오석 옮김, [칼. G. 융, 심리학 해설]  (서울 ; 흥신 문화사, 

2006),   138p

17) Fritiof Capra,  이 성볌, 김 용정 옮김,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 서울, 신과학총서, 

2002 ),  3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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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은 존재,응집,혹은 자아와의 조화로운 화해를 상징한다. 돌이 소유하는
견고성과 내구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전체로서의 돌은 통
일성과 강한 힘을 상징한다.그러면서 부서진 돌은 해체,심리적 불안,무정
형,죽음,전멸 등을 상징할 수 있다. 이 세상의 많은 돌들은 모두 모양과 색
깔이 다르다.자연 속의 돌들은 하나하나가 우리들처럼 독자성을 부여하고 있
다.
본인은 이러한 돌을 작품의 재료로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깔끔하고 육중하게 보이는 오석의 원이나,휘말리어 구부러진 형태들의 기
하학적 덩어리 자체는 살아 숨 쉬는 생명체처럼 유연하게 보이면서 계속하여
움직이고 반복되는 우리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시기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법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들
의 변화된 모습들을 표현한 것이다.그 안에 새겨놓은 교차하여 움직이는 곡
선들은 더불어 사는 우리 삶의 관계맺음 속에서의 서로 다르게 얽힌 인연들
과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체험된 기억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우리의
지각과 감각으로 생겨난 관념과 기억은 과거의 체험을 내면에 재현하는 것이
다.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형성되어있는 grid의 형태들인 그물망은 이렇게
서로 다른 기억의 상징적 표현이다. 여기에 부분적인 면의 음각을 새긴 것
은,응집된 기억들의 좌표이면서 그 기억들 속에서도 흩어지고 잊혀진 망각의
형태로서의 기억의 편린들을 시각화함으로서 본인의 내면적인 심상의 세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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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작품 분석

【작품 1】어제의 부재,1200x540x9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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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1】어제의 부재

.재 료 ;Bronze

.크 기 ;1200X540X900mm

.제작년도 ;2006

.제작기법 ;점토 소조 후에 석고 틀을 만들어 F.R.P.로 성형하여 bronze로
주조하였다.

우리는 고립되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과 사물 그
리고 인간 세계에 던져지는 세계 속의 존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항상 이해
하면서 보게 된다. 본인의 삶은 외부세계라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들의 연관 속에 있다.
율동적으로 흐르는 곡선의 형태는 살아가는 과정에 체감되었던 주관적인 시
간의 흐름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관계맺음이고 계속되어 반복되는 삶의
연속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표면에 왜곡된 곡선으로 나타낸 grid무늬와 그 그물망 속의 요철의 표현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들의 관계와 그 와중에 생겨날 수 있는 아름다운 기
억과 잊고 싶은 기억들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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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2】어제의 부재,오석,190X190X1240mm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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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2】어제의 부재

.재 료 ;오 석

.크 기 ;190x190x1240mm

.제작년도 ;2006

.제작기법 ;석재 직육면체 기둥을 절단 후 포리샤로 연마한 다음 에어 툴
과 정으로 선과 면을 음각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사각형은 원과 대비되는 삶의 세계를 상징한다.
땅에 뿌리를 둔 물질,신체와 현실의 상징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내적통
일의 세계를 성취하지 못한 불안정한 삶,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상징한다.
사각형 형태를 도입하여 불안하게 서 있는 상태의 나와 상대적으로 편안해
보이는 다른 존재를 의식하는 상태에서 서로간의 관계맺음 속에서 형성되는
얽힌 기억의 편린들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기념비적인 자세로 서 있는 사각기둥의 모습은 본인의 삶의 과정 중에 과거
와 현재를 하나의 기록으로서 살아가는 와중에 잊히거나 스치듯 떠오르는 기
억의 단면들을 하나하나 맞춰놓은 것이다.
사각의 양면에 부드럽게 패어있는 부분들은 나이 들어 삶의 끝에 가까워있
는 이때에 세월의 맞은편에 존재하는 불확실하고 변질된 Reminiscence(회상,
추억,기억)에 대한 일종의 타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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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3】어제의 부재,오석,660x190x480mm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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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3】어제의 부재

.재 료 ;오 석

.크 기 ;660x190x480mm

.제작년도 ;2006

.제작기법 ;석제 절단 후 포리샤로 연마한 다음 에어툴과 정으로 선과 면
을 음각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어제,오늘 내일 계속되어 반복되는 삶의 연속성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
는 체험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지각들. 이러한 시간의
지속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관관계를 나의 이념을 통하여
물체적인 것을 이용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잘 구르지 않는 두 타원형은 삐걱거리면서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의 굴레 속
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표현하였다.그러면서 형성되어진 서로
의 관계성과 우리의 좋은 기억들과 좋지 않은 기억들을 서로 엉킨 그물망 형
태의 곡선과 떨어져나간 음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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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4】어제의 부재,이태리 대리석,320x80x3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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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4】 어제의 부재

.재 료 ;이태리 대리석

.크 기 ;320x80x320mm

.제적년도 ;2006

.제작기법 ;석재 절단 후 포리샤로 연마한 다음 에어툴과 정으로 선과 면
을 음각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지나간 세월의 흔적과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표현하고 싶었다. 삶이라는 인연의 굴레 속에서 파생된 시간의 흔적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이다. 지나간 삶의 흔적을 통해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고자 하였다. 순환적인 원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자유로웠
던 내면속의 잠재되어 있는 심상들이 의식적인 선에 의해 일부 차단되거나
붕괴되어버린 모습을 크게 떨어져나간 부분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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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5】어제의 부재,오석,400x300x2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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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5】어제의 부재

.재 료 ;오 석

.크 기 ;400x300x220mm

.제작년도 ;2006

.제작기법 ;석재 절단 후 포리샤로 연마한 다음 에어툴과 정으로 선과 면
을 음각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데에
서 그 존재와 본성을 얻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관계와 관계,만남과 만남 사이에서 삶을 영위해 나간다.
그러한 관계맺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연결고리들을 표현해보고 싶었다.
율동적으로 휘어진 형태는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의 굴레를 표현하
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파생되는 서로의 기억들을 곡선과 음각의 모습으로 표
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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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6】어제의 부재,마천석,480x480x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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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6】어제의 부재

.재 료 ;마 천 석

.크 기 ;480x480x300mm

.제작년도 ;2006

.제작기법 ;석재 절단 후 포리샤로 연마한 다음 에어툴과 정으로 선과 면
을 음각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인간의 존재는 우주 속에서 한 점 먼지보다 작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세계와
우주는 인간의 존재가 도입됨으로서 인간의 주체성과 함께 등장하게 된 것이
다. 세계는 그 안에서 복합적인 사건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연결들과 교체하
고 겹쳐지고 통합되어서 전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우주 속의
지구, 그 안의 우리들의 생활상을 반구 속에 담았고 그 세계 안에서 복잡하
게 얽혀서 살아가며 생긴 우리의 기억들을 간격과 길이가 다른 흐르는 곡선
으로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이나 기억들을 음각
으로 나타내었다.



-25-

【작품 7】어제의 부재,오석,100x50x1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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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7】어제의 부재

.재 료 ;오 석

.크 기 ;100x50x1150mm

.제작년도 ;2006

.제작기법 ;석재 절단 후 포리샤로 연마한 다음 에어툴과 정으로 선과 면
을 음각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지각에 의해 형성되어 존재하게
된 기억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기억들과 잊어져버린 망각에 의해 잠재적
으로 존재하고 있는 심상의 연상이미지들을 되새기면서 제작하게 되었다.인
간의 삶이란 짧은듯하지만 참 멀고도 먼 시간의 여행이다.그 긴 여행지에서
매순간마다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변화하고 또 반복되면서 살아간다. 하나의
서 있는 기둥은 세계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지만 항상 외로운 독자적인 존재인
인간의 형태이다. 서로 교차하면서 율동적으로 흐르는 왜곡된 곡선들은 서로
얽혀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관계맺음이고,음각으로 표현된 것은 그러한 상
황에서 형성되는 우리의 기억들과 잊혀진 기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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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지금까지 본 논문의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작가
의 감성적인 심상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다른 시기와 환경에
서 살아가면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자극에 의하여 지각되어 형성되
어진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독자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체험
된 기억들 중 일부는 기억하고 있지만 일부 잊혀진 기억들은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망각 속에 묻혀 있다가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과거의 기억을 이미지로 현실화 시키는 것은 의식적인 창

조적 노력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본인은 기억과 망각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변질되어 가는지에 관심을 갖고,막연하게 생각했던 개념적
사고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단지 기억 속에서의 흐름이 어떤 감각을 생각나게 하는 다양한 정황과 삶 속
에서 형성되어 존재하는 불확실하고 변질된 기억의 떨어져나가는 편린들과,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조각들을 찾아내 주관적인 심상으로 형상화하여 표현
하고자 하였다.
돌을 주재료로 도입하여 서로 어우러져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순환적인

원이나 원의 변형 등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그러한 삶 속에서의 인연이나 기억들을 왜곡된 곡선들의 grid무늬와 부분적
인 음각으로 새겨 넣었다.
강해 보이는 돌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하여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반복

되는 우리 삶의 변화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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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인해 파생되는 여러 관계맺음으로 인한 기억과 추억들은 왜곡되어 흐르
는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곡선과 곡선의 각각 다른 간격들은 관계성의 다른
점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부분적인 면의 음각 역시 같은 맥락이다. 본인
의 지나온 삶에 대한 기억을 통하여 떠오르는 환영들을 이미지화하여 변형된
형태로 형상화한 것이다. 개인적 체험에 의한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으로 해
석하여 작품화한 것이다. 그 것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이며 잊혀져
가는 것에 대한 애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을 통해서 심상과 기억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감
추고 싶은 기억까지도 본인의 삶에서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
다.
그래서 삶의 정지된 공간 속에서 스쳐 지나간 옛 것들의 기억들에 대한 소
중함과 그리움을 작품 속에 담아보고자 한 것이다.
기억에 의한 심상의 표현은 인간관계에 대한 탐색과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내면적 성숙의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창작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작품제작에 있어서는 더욱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 자
리 잡은 기억들이 어떻게 현재의 삶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관
심을 두고 임할 것이다. 또 그 동안의 표현기법과 재료의 특성을 살리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접근 방법으로 다각적인 형태를 찾아 새로운 조형적인 측면
이나 방법적인 면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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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thePlasticImagebyImageExpression
-CenteringaroundMyWork-

SSSuuuhhh,,,KKKwwwaaannngggOOOkkk
MMMaaajjjooorrriiinnnSSScccuuulllppptttuuurrreee
DDDeeeppptttooofffEEEnnnvvviiirrrooonnnmmmeeennntttaaalllFFFiiinnneeeAAArrrttt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PPPlllaaassstttiiicccAAArrrttt
SSSuuunnngggssshhhiiinnnWWWooommmeeennn'''sss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Artactivityismadefrom theinstinctofhumanbeings,anditisthe
activity ofhuman beingsto be generated newly by 2 conceptsto be
memoryandexperience,and itistheimagesintheflow oftimetobe
memorizedanditistoshow theinsideofselfbyincludingthetrace. To
trytoshow imagevisuallymayberegardedasthecoursetodiscoverthe
plasticlanguagetobeinourself. So,artisthestartfrom oneself,and
what are immanent in artist herself(or himself) get to appear as
independentexpression,astheyareexpressedonebyone.

Whatwecandiscoverintheworkofartistsarecreativeimagestobe
expressed actively. Allthe imagesappearby theinteraction ofouter
powerand innerpower,and itcan besaid thattheyareexpressed by
psychologicalfactorofsensitivityormindetc.formedinaccordancewith
individualexperience.



Thoughweareexisting,sensingandperceiving,outthinkingdoesn't
transcend experience butguess allthe things by experience,and the
expressionmovementbythethinkingmaybeperceivedfrom outsideand
itisunderstood bytheintellectofothers. Inthethesis,thisresearcher
laidemphasisontryingtoshow myimageastohow ourconsciousnessto
makeusperceive,memorizeandjudgeorexpectacertainthingunderthe
influence ofenvironmentwhich is surrounding oneselfconsciously or
unconsciously isexpressed and expressed with plasticartisticwork by
usingthegridofdistortedcurvethroughintroducing.

In themain discourseofchapter1,thisresearcherunfolded which
directionworkwillbeexpressed,mentioninghow we,humanbeingadapt
ourselvesandreactinacertainenvironmentasthebackgroundofwork.

In the main discourse ofchapter2,thisresearcherdiscussed our
emory to be carved by the experience to moveendlessly by adapting
oneselftotimeandenvironmentandobliviontobegeneratedwithchange
and continuity and explained how the image to be potentialby such
memoryandoblivionisexpressedasthetheoreticalbackgroundofwork.
In theconclusion ofchapter3,thisresearcherconcluded simply with
generalexplanation aboutthe contentswhich wasmade into form by
theoreticalbackgroundandclarifiedthewillofstudytobeabletounfold
profound work world as well as refined change in futur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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